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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노력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대표단여러분, 

여러분은각국의부정부패현안에가장가까이계신분들입니다. 누구보다부

패 척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먼저 깨닫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들입니

다. 이러한분들이한자리에모여경험과지혜를나눈것은그의미가매우큽니

다. 특히 이번포럼은‘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와함께개최되어더욱그렇습

니다. 

아무쪼록이번회의가깨끗한21세기, 부패없는지구촌으로나아가는역사적

인분기점이되기를희망합니다. 아울러오늘채택되는‘최종선언문’이부패척

결에대한강력한의지를다지는중요한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세계각지에서오신여러분께다시한번각별한우정과존경의인사를전하면

서‘반부패세계포럼’의발전과여러분모두의건승을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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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부산시민여러분, 

부산국제청소년국가대표축구대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하신 선수단 여러분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서애써주신대회관계자여러분과부산시민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

립니다. 

오늘은2002년월드컵이열린지1년이되는날입니다. 그날의함성과감격이

아직도우리모두의기억에생생합니다. 특히부산은한국축구가월드컵에서역

사적인첫승을기록했던승리의도시입니다. 저도그날부산역광장에서시민여

러분과함께목이터져라응원했고, 감격적인승리의기쁨을여러분과함께나누

었습니다. 이를시작으로우리는누구도예상치못했던월드컵 4강진출의신화

까지이루어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역동성을 세계에 과시했

습니다. 전세계가우리국민들의역량과열정에아낌없는찬사를보내주었습니

다. 월드컵의 대성공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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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확인시켜준쾌거였습니다. 

우리는이러한자신감을살려서새로운도약의시대를열어가야하겠습니다.

월드컵 성공의 교훈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할것입니다. 

이번대회가온국민의힘과뜻을다시한번모으는귀중한계기가되기를기

대합니다. 멋진경기와활기찬응원을통해서선수들과부산시민, 그리고텔레비

전으로시청하시는국민모두가다함께승리하는대회가되기를바랍니다. 

부산국제청소년국가대표축구대회의개막을다시금축하드리면서선수들의선

전과부산시민여러분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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